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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아까시 나무가 북한의 산

림복원사업에이용될전망이다. 

4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이경준 교수에 따르면

1996년부터 10여년에 걸쳐 개발한 아까시 나무

4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남북기술협력사업 차

원에서 북한지역 산림 복원에 투입된다. 이 교

수는 미국과 헝가리, 일본, 중국 등에서 도입한

아까시 나무 품종 수천 그루를 뿌리를 캐 땅에

파묻는‘근삽(根揷)’방식으로 재배해 이 가

운데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4가지 품종을

‘선발육종’했다. 

이 교수는선발된품종 5000여뿌리를지난

달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서울대 칠보학술

림에심었으며이를 1년가량재배한뒤협력

사업의 진행에 따라 금강산 일대에 심을 계

획이다. 그는 뿌리혹박테리아를 지니고 있

어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해 단백질로 변환

시키는 아까시 나무의 일반적 특성상 이들

이 북한의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데

효과적이라고보고있다. 

일반 아까시 나무보다 꽃이 2∼3일 빨리 피

는‘유니 아까시’와 2∼3일 늦게 피는‘지

니 아까시’, 꿀을 2배 정도 많이 생산하는

‘다니아까시’, 나무줄기가곧게자라는‘서

니 아까시’등 그가 개발한 품종이 지닌 특

성이 북한에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안겨줄

것으로 기대된다. 연구팀은 이번에 재배 중

인 5000 그루를 일단 북한에 이식한 뒤 성

장 경과와 북한의 반응 등을 지켜보고 정부

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는 등 황폐화된 북한 산

림복원에적극나설계획이다. 이 교수는“내년

에 5000 그루를 금강산 일대에 심은 뒤 결과를

지켜보고 그에 따라 이후 지원규모를 결정해야

할것”이라고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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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에 심을 아카시아 나무 개발한 이경준 교수




